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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구미공장 공권력 투입 임박
경찰병력 1000여명 추가배치 … 공장장-노조위원장 온라인 책임공방도

60일 넘게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월18일 코오롱 구미공장의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후에도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퇴거하지 않고 회사측

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어 조만간 경찰력을 투입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등을 검거하고 노조원을 해산

시키기로 했다고 8월24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 주변에서 경비를 서왔던 기존의 1000여 병력 이외에 8월24일 오후까지 1000-2000명 가량의 전

경을 추가로 배치키로 했으며 8월25일 이후 충분한 병력이 확보되면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력이 눈에 띠게 늘면서 파업․농성 중인 구미공장 노조원 1200여명은 자체 경비를 

강화하며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이 조금만 양보하면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공권력을 

투입하면 조합원들의 반발로 사태만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파업의 책임을 놓고 온라인 공방전을 벌여왔다.

코오롱에 따르면, 구미공장의 조희정 공장장은 8월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조위원장에게 공개적

으로 묻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신규투자와 고용안정 등 파업 초기의 쟁점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했다.

조희정 공장장은 파업사태의 책임자는 교섭의 양 대표자인 자신과 위원장이라며 “조합측에서 무노동․무임

금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회사측도 책임 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징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파업을 지속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공장의 노조도 8월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장철광 위원장 명의의 글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신규투자와 근무형태 변경안에서 협정근로라는 조건만 달지 않았어도 파업은 수습국면으로 갈 수 있었

다”며 “장기파업을 만들어온 것은 바로 회사”라고 반박했다.

장철광 노조위원장은 “협정근로는 노조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회사측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제시한 

것은 명백히 장기파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이후 회사는 징계와 고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본질

을 외면하고 감정적 대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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